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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상집과 본사지방본부 상집 그리고 강남지방본부 상집간부 및 지부장은 14일 출근선전전을 진행하며 “KT를 살려온 것은 우리 종사원들”이라는 것을 강조했다.
“SKT매각, 시티폰사업, ISDN 등 경영진들은 실패한 사업들만 추진해왔다”며 경영진의 무능함을 질타하고 “그나마 뒤늦게 뛰어든 ADSL이 50%이상 점유율을 차지한 것은 우리 종사원들의 혼신을 다한 판촉과 개통이 이룬 결과”라고 밝혔다.

또한 현재 이뤄지고 있는 상품강매는 회사의 수익확대보다는 경영직의 보신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노동조합은 14일(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지방본부 조합간부 결의대회 및 전국 상품판매 실태조사에 일부 중앙상집을 파견하고, 이로인한 본사의 출근선전전이 우려되어, 수도권지역 지부,분회장을 본사 출근선전전에 결합하여 사측을 압박하기로 했다.
14일 강남지방본부 지부,분회장 결합을 시작으로 본사 출근선전전에 아래와 같이 지부,분회장들이 결합하기로 했다.
  ■ 6.14 (월) 7:30 : 강남지방본부
  ■ 6.15 (화) 7:30 : 강북지방본부
  ■ 6.16 (수) 7:30 : 서부지방본부
  ■ 6.17 (목) 7:30 : 강남지방본부,
강북지방본부
  ■ 6.18 (금) 7:30 : 서부지방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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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업부서의 상품판매를 금지하라!


상품판매 전담팀을 즉각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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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본부


  8일차

















  중앙본부


  13일차





중앙본부,본사 출근선전전 강화








철/야/농/성





6월 14일 출근선전전 


지금껏 KT를 이끌어 온 것은 우리 종사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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